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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. 1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

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위한 간단한 안내 자료를 배부합니다. 우리 학교에도 저마다 다른 이유로 

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

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

가지기보다는,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

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전주인봉초등학교� 1학기� 장애인식개선교육� 주간� 행사

 전교생�대상�장애�이해�및�공감교육  가족과� 함께하는� 장애공감교육  교직원�대상�장애�이해�및�인권교육
∘주제:� 다름이� 힘이� 되는� 세상
∘대상:� 1~6학년� 모든� 학생
� � � � � � (47학급,� 1,255명)
∘기간:� 2019.� 4.� 12.(금)� ~� 4.� 19.(금)
∘방법:� able� artist(장애인� 예술가)의�

공연� 감상,� 본교� 특수교사와�
에이블� 앙상블이� 함께하는� 장애�
공감을� 주제로� 한누리관에서�
학년별� 교육� 실시

∘주제:� 동행으로� 행복한� 삶(동행,� 행복)
∘대상:� 전교생� 및� 학부모,� 교직원
∘일자:� 2019.� 4.� 10.(수)
∘내용:� 장애인에� 대한� 에티켓,� 장애인�

차별�철폐의�날�안내,�장애공감�만화�등

∘주제:� 빛나지� 않는� 별,� 차별
∘대상:� 교직원
∘일자:� 2019.� 4.� 26.(목)
∘장소:� 교무실
∘내용:� 퀴즈로� 알아보는� 장애이해� 및�

장애인� 인권교육� 학생� 참여� 행사� 도전!� 나도� 시인� � � � �
� ‘시詩작作’에� 많은� 참여� 부탁드립니다.

� � � (서식은� 통합교육지원반� 누리집� 첨부)

※위� 행사� 안내장은� 전주인봉초등학교� 통합교육지원반� 누리집에서� 확인할� 수� 있습니다.

특수반� 친구랑� 비� 오는� 날�
우산하나에
꼭� 붙어� 길을� 걷는데
내� 어깨가� 빗물에� 닿아
난� 모른� 척� 내� 쪽으로
우산을� 당겨� 딴� 곳을� 본다.

순간� 친구는� 내가� 비에� 젖지� 않게
슬쩍�우산을� 내� 쪽으로�기울여준다.

나도� 미안함에
친구� 쪽으로� 우산을� 밀어준다.

젖지� 않은� 나와� 친구의� 한쪽� 팔이
더욱� 따뜻하게� 느껴진다.

� �

나도� 슬쩍,� 친구도� 슬쩍
밀어주기� 우산� 줄다리기를� 한다.



편견을� 접으면

그들의�능력이�

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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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.� 통합교육지원반은�
어떤� 곳인가요?
∘공부와 학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
필요한 친구들이 개별화된 공부를 
합니다. 영어가 부족한 친구가 영어
학원에 다니는 것과 비슷하답니다. 
그리고 각 반 선생님, 친구들과 즐
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
지원해주는 곳입니다.

둘.� 통합교육지원반� 선생님은
누구일까요?
∘선생님의 이름은 설성정이에요. 
우리들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. 
통합교육지원반은 언제나 열려 
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
말고 오세요!^-^

4월� 20일,� 장애인의� 날� 또는�

장애인� 차별� 철폐의� 날
� ‘장애인의� 날’은� 제2차� 세계대전이� 끝난� 후� 전쟁으로�

인하여� 아주� 많은� 지체장애인,� 지적장애인들이� 생겼고�

그때부터� 장애인에� 관한� 관심을� 두기� 시작하면서� 생겨

났습니다.� 그래서� 국제연합(UN)은� 1981년을� ‘세계�

장애인의� 해’로� 선포하고� 여러� 나라에서� 장애인에�

대한� 다양한� 복지� 정책을� 만들기� 시작했습니다.

�우리나라는� 4월� 20일을� 법정� 기념일인� ‘장애인의� 날’로�

정하고� 있습니다.� 장애인의� 복지와� 권리에� 대해� 되돌아

보는� 날로� 장애� 인식개선을� 위한� 많은� 행사가� 열리기도�

합니다.

� 하지만� 장애인의� 날이�장애인을� 동정의� 대상으로� 보게�

만든다는� 의견이� 있어� 많은� 장애인� 관련� 단체에서는� 장애인

의� 날� 대신� ‘장애인� 차별� 철폐의� 날’로� 규정하기도� 합니다.�

이들은�장애인�차별�철폐의�날을�맞아�장애인에�대한� 차별을�

없애고� 권리보장과� 지원을� 위하여� 뜻을� 모으기도� 합니다.

먼 훗날,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
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

‘장애인의 날’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?

2019.  4.  10.

전주인봉초등학교장


